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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추홀구, ㈜에치와이 경인지점과 고독사 예방 위한 

‘건강음료 배달지원·안부 확인 사업’ 협약 체결   

인천 미추홀구(구청장 이영훈)는 25일 ㈜에치와이 경인지점(지점장 김종범)과 사

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‘건강음료 배달지원·안부 확인 사업’ 

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사업은 구의 ‘2026년 고독사 예방 사업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. 대상은 

정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·고독사 위험군 중장년 1인 가구 중 

취약계층 231가구(동별 11가구)이다.

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담 프레시 매니저가 주 2회(월 8회) 대상 가구를 방문

해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살핀다. 특히 음료가 1회 이상 방치되거나 가구 

내 위기 상황(건강 이상 등)이 감지될 경우, 프레시 매니저가 즉시 동 행정복지

센터로 연락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.

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, 

민·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. 

이영훈 구청장은 “이번 협약이 고독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튼

튼한 복지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”라며“앞으로도 홀로 남겨지는 이웃이 없는 

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라고 

밝혔다.


